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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inguistic disfluencies dur-
ing story generation and retelling tasks and to investigate an association between linguis-
tic disfluencies and cognitive abilities in narrative samples. Methods: A total of 49 children 
aged 7-10 (20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and 29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artici-
pated. Participants completed the story generation and retelling task. Children’s utterances 
were analyzed into four categories of mazes: fillers, repetitions, revisions, and pauses. Par-
ticipants also completed three working memory tasks that assess phonological loop, epi-
sodic buffer, and visuospatial sketchpad. Results: First, both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roduced a greater total number of utterances in the 
narrative retelling task than in the narrative generation task, and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showed higher rates of pauses. Also, children with VD showed a higher rate of pauses 
in the generation task than the TD group and higher rates of filled pauses, pauses, and the 
total number of mazes in the retelling task. For the TD group, expressive vocabulary was 
the best predictor for the use of mazes during a story-generation task, whereas receptive 
vocabulary was the best predictor for the use of mazes during a story-retelling task. Non-
word repetition was a significant predictor in children with VD. Conclusion: Results showed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had higher mazes rates than typically developing peers. 
Also, different cognitive factors explained the linguistic disfluencies of the two groups. Re-
sults suggest that vocabulary and working memory need to be considered for interven-
tions aimed at children’s fluent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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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적 비유창성은 언어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의사소통에

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구어의 특성이다(Loban, 1976; MacLach-

lan & Chapman, 1988). Loban (1976)은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말 

산출 시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뜻에서 ‘미로(maze)’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으며,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말의 유창한 흐름을 방해하는 음절이나, 단어의 산

출로 정의하였다.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

으로 그 유형을 간투사(filled pause), 단어나 어절 등의 반복(repe-

tition), 수정(revision), 혹은 휴지(silent pause) 등으로 분류한다

(DeJoy & Gregory, 1985; Dollaghan & Campbell, 1992; Manning 

& DiLollo, 2017; Thordardottir & Weismer, 2002). 

비유창성의 유형과 빈도는 일반적으로 연령과 언어 능력에 따라 

변화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하면 비유창성은 점차 감

소하는 양상을 보이며(Haynes & Hood, 1977; Yairi, 1982), 특히 취

학 전 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절 반복이나 부분 단어 

반복의 비유창성 유형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iri, 

1997). 구체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 아

동들의 경우 휴지, 간투사, 반복을 많이 보이는 반면(Furman & 

Özyürek, 2007), 말 모니터링 능력이 향상되는 학령기 시기의 아동

은 ‘수정’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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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세와 5세의 언어학적 비유창성 유형별 빈도를 살펴본 Lee와 

Kim (2012)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복은 감소하고 수정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언어 발달 초기

에 기본 구문 구조를 사용하는 3세보다 복잡한 구문 구조를 사용

하는 5세 아동이 정교하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수정 전략

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령이 높을수

록 발화를 산출하면서 실시간으로 본인의 발화를 점검하는 능력이 

발달함을 시사하며, 연령에 따라 비유창성 유형이 다르게 관찰됨을 

보여준다. 

여러 연구자들은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요구-용량모델(De-

mands and Capacities Model)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으며(Adams, 

1990; Starkweather, 1987), 개인 내적 또는 외적으로 부과되는 용량

이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운동적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

다고 보았다(Gaines, Runyun, & Meyers, 1991; Lee, Han, & Shim, 

2004; Weiss & Zebrowski, 1992). Rispoli (2003)는 만 1-4세의 정상 

발달 아동 52명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말 산

출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구문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에 수정의 

비유창성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장의 구문 복잡

성이 높을수록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dmunds, 2006; Fagan, 1982; Hopper, 2014; Ryan, 2000; Zack-

heim & Conture, 2003), 길이가 짧은 발화보다 길이가 긴 발화에서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Shriberg, 1996; 

Wagner, Nettelbladt, Sahlen, & Niholm, 2000). 아동이 시·공간적 

개념 혹은 인과 관계와 같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에 대해 말을 

산출할 때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증가하고(Leadholm & Miller, 

1995), 아동의 구문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평균 발화 길이가 증가하

면서 수정과 같은 비유창성 유형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Rispoli, 2003; Shin & Kwon, 1997; Starkweath-

er, 1987).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구자들은 아동이 다양한 어휘와 

복잡한 구문을 활용하여 말을 산출하고자 하는 내적 요구가 높아

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

의 결과는 발화의 길이가 길거나, 구문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산출

할 때 아동에게 부과되는 의사소통 요구(demand)가 아동의 용량

(capacity)을 넘어서기 때문에 말 산출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비유

창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언어학적 비유창성은 언어 산출 및 구성의 어려움을 나타

내는 하나의 표지로 볼 수 있다(Guo, Tomblin, & Samelson, 2008; 

Owens, 1999). 언어 산출 과정은 화자가 의사소통의 의도를 메시지

로 표상하는 개념 형성(conceptualization) 단계와, 메시지의 내용

을 음운, 어휘, 구문의 언어 형식으로 조직하는 구성(formulation) 

단계, 조음 기제를 사용하여 말 산출을 실행하는 조음(articula-

tion) 단계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Levelt, 1992), 각각의 단계에서 비

유창성이 나타날 수 있다(Bangert & Finestack, 2020). 화자는 본인

이 산출한 발화에 대해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self-moni-

toring)을 함으로써 오류에 대한 수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언

어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언어 계획과 조직화 과정, 어휘 인출 등의 

전반적인 언어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더 빈번한 비유창성이 나타날 수 있다(Befi-Lopes, Cáceres-

Assenço, Marques, & Vieira, 2014; Dollaghan & Campbell, 1992; 

Guo et al., 2008; Hall, McGregor, & Oleson, 2017; Westby, 1979). 

그러나 언어발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나타나는 비유

창성 유형에 관해서는 연구들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5-9세 단순언어장애 아동 50명과 일반 아동 50명의 비유창성 유형

을 살펴본 Thordardottir과 Weismer (2002) 연구에 의하면, 단순언

어장애 아동 집단과 그 아동들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 간 어휘 수정과 구문 수정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간투사 사용 빈도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는데,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간투사를 더 적

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정과 간투사의 두 비유창성 

유형이 각각 다른 언어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Thordardottir과 Weismer는, 간투사는 발화 길이에 영

향을 받지 않는 유형으로 화용언어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어휘 수정과 구문 수정은 발화 길이에 영향을 받는 

비유창성 유형인 것으로 보았다(Thordardottir & Weismer, 2002). 

또한 Navarro-Ruiz와 Rallo-Fabra (2001)의 연구에서도 비유창성 

유형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고하였는데, 일반 아동은 언어발달장

애 아동에 비해 간투사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언어발달장

애 아동은 휴지의 빈도가 일반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휴지는 

언어 계획, 문장 구성, 어휘 인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타나는 비

유창성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Fraundorf, Benjamin, & Watson, 

2013), 이를 통해 언어발달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메시지의 

내용을 음운, 어휘, 구문의 언어 형식으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언어적 비유창성은 연령, 언어 능력, 화자

가 산출하는 발화의 길이, 그리고 발화의 내용적·구문적 복잡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검증해 왔다(Edmunds, 

2006; Fagan, 1982; Hopper, 2014; Navarro-Ruiz & Rallo-Fabra, 

2001; Ryan, 2000; Thordardottir & Weismer, 2002; Zackheim & 

Conture, 2003). 그러나 이러한 비유창성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

저의 인지 요인에 대해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ADHD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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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elhardt, Corley, Nigg, & Ferreira, 2010; Redmond, 2004), 

ASD 아동(MacFarlane et al., 2017)을 대상으로 집행기능(execu-

tive function)과 비유창성 간의 관계를 검토한 선행연구들이 있으

나, 이 연구들에서는 아동들의 집행기능을 연구자가 실험 과제를 

사용하여 직접 평가한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

하거나 부모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구 대상자의 집행기능을 측정

하였다. 또는 단순언어장애 아동, ADHD 아동, ASD 아동 등이 또

래 일반 아동들에 비해 집행기능 또는 작업기억 능력이 낮음을 전

제로, 이들 아동들의 비유창성에 집행기능 및 작업기억의 어려움

이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추론한 연구가 대부분이다(Bangerta & 

Finestacka, 2020; Redmond, 2004; Thordardottir & Weismer, 

2002). 

집행기능과 같은 인지기능과 비유창성 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 

가운데 청소년 및 성인 106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험 과제를 실시하여 집행기능과 비유창성을 

측정하였는데, 비유창성 유형 중 ‘수정’과 집행기능 중 ‘억제(inhi-

bition)’ 기능과의 관련성을 밝혔다(Engelhardt, Nigg, & Ferreira, 

2013). 이 외에 Turkstra, Fuller, Youngstrom, Green과 Kuegeler 

(2004)는 자기 작성형 집행기능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행동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과 비유창성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집행기능의 

하위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비유창성과 관련 있는 요인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담화의 유창성과 관계 있는 집

행기능 요인은 계획(planning)과 조직화(organization)와 관련된 

집행기능 요인이 아닌, 작업기억(working memory)과 억제(inhibi-

tion), 자기 점검(self-monitoring)을 포함하는 요인이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능 중 계획, 조직화와 관련된 

요인이 연구 대상자들의 유창한 발화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은 것에 대해, Turkstra와 동료들은 이 연구에서 측정한 집행

기능의 계획 및 조직화의 경우, 보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계획을 측정한다는 점으로 설명하였다. 즉, 연구에서 측정한 비유

창성은 발화 산출 과정에서 낱말을 수정하고, 낱말이나 구를 반복

하며, 담화의 내용 및 앞뒤 문장과 관련 없는 무의미한 낱말이나 구

의 삽입이었는데, 이러한 비유창성은 말 산출 시 보다 작은 미시적

인 단위에서 발화의 앞뒤 맥락과 이미 산출한 발화의 정보 등을 판

단하면서 순간순간 적절한 낱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 대상자들의 비유창성은 어떤 작업

을 수행할 때 기억 및 수행력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는 집행기능 요

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능력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어휘 발달이 또

래에 비해 지연된 아동과 일반 아동들의 발화에 나타나는 비유창

성이 아동들의 언어 및 인지 요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들의 어휘력과 작업기억 능력을 변수

로 측정하였으며, 작업기억은 Baddley (2000)의 분류에 따라 음운 

루프(phonological loop), 시공간 잡기장(visuospatial sketchpad), 

일화적 완충기(episodic buffer)의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음운 루프

는 음운 작업기억을 담당하는 인지적 공간으로서, 청각적 또는 시

각적으로 입력되는 음운 정보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Baddeley, 2003). 시공간 스케치패드는 시공간적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인지적 공간으로서, 시각적·공간적 정보를 일시적

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Baddeley, 2003). 마지막

으로 일화적 완충기는 작업기억 공간에서 장기기억과의 연결 고리

를 갖고 음운 루프와 시공간 잡기장의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Baddeley, Allen, & Hitch, 2011). 어휘발달

지연 아동들이 또래 일반 아동들에 비해 세 가지 작업기억의 하위 

영역에서 저조한 수행력을 보임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왔다

(Adams & Gathercole, 2000; Archibald & Gathercole, 2006; Gray 

et al., 2019; Leonard et al., 2007; Vugs, Hendriks, Cuperus, & Ver-

hoeven,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발화 산출 시 

나타나는 비유창성은 아동들이 말 산출을 계획하고 본인이 산출

한 발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담화의 정보들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임을 전제로, 아동들의 기저 인지 능

력 가운데 특히 작업기억에 주목하고 아동들의 작업기억 능력을 

실험 과제를 통해 직접 측정하여 비유창성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한편 이야기는 어휘, 문법, 화용 능력을 통합하는 언어적인 능력

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평

가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Burns, de Villiers, 

Pearson, & Champion, 2012; Fietas & Peña, 2004; Newman & Mc-

Gregor, 2006).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은 언어적인 기술 측면에서 

어휘 다양성, 구문 복잡성, 그리고 발화의 길이 등의 요소를 포함하

며, 사건의 구성, 이야기 문법 요소,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 등의 거

시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와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야기는 구어 발달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인지적 개념 발달과 중요

한 관련이 있다(Botting, 2002; Stadler & Ward, 2005). 몇몇 연구자

들은 자발화에서의 비유창성 빈도가 아동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가 나타남을 지적하며(Dollaghan & 

Campbell, 1992; Guo et al., 2008)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

동들을 위한 언어평가에서 언어학적 비유창성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Damico & Oller, 1980). 

언어학적 비유창성 연구 시 측정하고자 하는 비유창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발화 샘플을 얻기 위한 과제 유형과 과제 제시방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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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적 비유창성 특징과 작업기억과의 관계  •  정하은 외

려해야 하는데, 선행연구들은 대화 상황(conversation)보다는 이 

야기(narrative)에서 비유창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Redmond, 2004; Scott & Windsor, 2000; Thordardottir & Weis-

mer, 2002; Wagner et al., 2000). Wagner와 동료들(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5세의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일반 대화 상황보다 이야기 

과제에서 총 비유창성 빈도와 MLU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으로 이야기 산출 과제에서 요구되는 구문 구조나 이야기의 논리 

구조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대화의 언어적 수준보

다 복잡하며 요구가 증가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

은 비유창성 유도 과제로 이야기 말하기와 다시 말하기 과제를 활

용하여 대상자가 말할 내용을 계획하고 내용에 맞는 단어와 구문

을 구성하도록 하여 과제 수행 시 나타나는 비유창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아동들의 이야기 산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동

들이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하여 산출하게 하는 방법(story genera-

tion)과 이야기를 들려준 후 아동에게 회상 산출하게 하는 방법

(story retelling)이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이야기 과제에 따라 아동

들의 이야기 산출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아동의 이야기 구성과 회

상 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구성 과제에서보다 회상 

과제에서 발화 길이, 완전한 일화 개수, 어휘적 다양도, 구문 복잡성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Gillam & Pearson, 2004; Merritt & Liles, 

1989; Westerveld & Gillon, 2010). 발화의 길이와 비유창성의 빈도 

간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면(Shriberg, 

1996; Wagner et al., 2000), 두 가지 이야기 산출 과제 중 발화의 길

이가 더 길고 구문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산출하게 되는 회상 과제

에서 아동들의 비유창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회

상 과제 수행 시에는 아동들이 직전에 들었던 정보를 회상해서 산

출해야 하는 인지적 부하가 증가하여 산출 과제와는 다른 양상의 

비유창성 빈도와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서는 아동들의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야기 구성

과 이야기 회상 두 가지 이야기 산출 과제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

으며, 두 종류의 이야기 산출 과제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의 양상

을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아동들

이 이야기 구성 과제와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산출한 이야기의 어

절 수 및 언어학적 비유창성 유형과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 2: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산출

한 이야기의 어절 수 및 언어학적 비유창성 유형과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 3: 이야기 구성 및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설명하는 언

어 및 작업기억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아동 49명

(남아 30명, 여아 19명)이 참여하였다. 모든 아동들은 한국 카우프

만 간편지능검사-2 (Korean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II, K-

BIT; Moon, 2020) 결과 동작성 지능 지수가 85 (-1 SD) 이상인 아동

들로 선별하였으며, 부모 또는 교사 보고에 의해 시각 및 청각 등의 

동반 장애가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를 실시하여, 수용 어휘력 또는 표현 어휘력이 10%ile 미

만인 아동들은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으로, 수용 어휘력과 표현 

어휘력이 모두 10%ile 이상인 아동들은 일반 아동 집단으로 배치

하였다. 집단 간 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한 결과,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월령, 동작성 

지능지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5), 수용 어휘력(t47 =  

.815, p< .001)과 표현 어휘력(t47 = 6.828, p< .001)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Group VD (N= 20) TD (N= 29) t p

Age (month) 94.00 (13.44) 96.62 (10.99) .749 .458
K-BIT (Standardized score) 107.80 (18.70) 114.03 (14.17) 1.776 .082
REVT-R (Raw score) 76.85 (13.73) 104.52 (17.94) 5.815 < .001
REVT-E (Raw score) 77.00 (12.84) 107.76 (18.70) 6.828 < .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K-BIT= Korean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II; REVT-R=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REVT-E=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VD=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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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작업기억 측정 과제

비단어 따라말하기

연구대상 아동들의 작업기억 중 음운루프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Yim & Han, 2019)를 실시하였다. 본 과제

는 2음절부터 6음절로 구성된 비단어 목록을 아동에게 들려주고, 

아동이 음절 목록을 즉시 회상 산출하게 하는 과제이다. 자극물은 

사전에 녹음된 음성 파일로 제시되었으며, 검사자는 연습 문항을 

통해 아동이 과제 수행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후 검

사를 진행하였다. 아동의 반응은 신뢰도 검토를 위하여 녹음하였

다. 선행연구(Yim et al., 2015)를 참고하여 아동이 회상 산출한 단

어에 하나의 음소라도 오반응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에 0점을 부여

하였으며, 모든 음소를 정확하게 회상 산출한 경우에 문항 점수 1점

을 부여하였다. 이때 음소의 약한 왜곡은 정반응으로, 생략과 대치, 

첨가는 오반응으로 기록하였다. 본 과제의 총 문항수는 15개로, 각 

아동들이 획득한 점수를 총점 15점으로 나누어 정반응률을 산출

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단어목록 회상

연구대상 아동들의 작업기억 중 일화적 완충기를 측정하기 위해 

단어 목록 회상 과제(Chun & Yim, 2017)를 실시하였다. 본 과제는 

문장에서 조사를 제거하여 내용어로만 구성된 단어의 목록을 아

동에게 들려주고, 아동이 이를 즉시 회상 산출하게 하는 과제이다. 

자극물은 단어 목록 3개(4 문항), 단어 목록 5개(6 문항), 단어 목록 

7개(3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에 녹음된 음성 파일로 제시되

었다. 검사자는 연습 문항을 통해 아동이 과제 수행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아동의 반응은 신

뢰도 검토를 위하여 녹음하였다. 채점은 각 단어별로 1점씩 부여하

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아동의 오반응 유형에 따른 기준에 

근거하여 채점하였다. 아동이 목표 단어를 생략하거나 다른 단어

로 대치한 경우에는 해당 단어는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목표 단어

들을 도치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1점만 감점하였다. 목표 단어가 용

언인 경우 어미의 변화는 감점하지 않았으며, 아동이 산출한 단어 

목록에 목표 단어가 아닌 단어가 추가된 경우에도 감점은 없었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를 총점 63점으로 나누어 정반응률을 산출하

여 이를 분석하였다.

매트릭스

연구대상 아동들의 시공간 잡기장을 측정하기 위해 매트릭스 과

제(Chun & Yim, 2017)를 실시하였다. 본 과제는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되는 4×4 매트릭스에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파란색 칸의 순서

와 위치를 아동들이 기억했다가 점등이 끝나면 즉시 손가락을 가

리키도록 하는 과제이다. 매트릭스에 점등되는 위치는 비대칭적이

며 비전형적으로 통제하였으며, 점등되는 칸의 수는 3개부터 5개까

지 늘어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4개씩으로 구성되어 총 문항의 

수는 12개이다. 검사자는 연습 문항을 통해 아동이 과제 수행 방법

을 완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각 문항에

서 아동이 점등되는 위치와 순서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여 가리키

는 경우 문항 점수 1점을 부여하였으며, 하나라도 오반응한 경우에

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를 총점 12점으로 나누

어 정반응률을 산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야기 과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아동들의 이야기 산출 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MAIN (Multilingual Assessment Instrument for Narra-

tives; Gagarina et al., 2012)의 ‘고양이’ 이야기를 번안하여 사용하

였다. 본 검사는 일련의 6개의 그림을 보고 아동들이 이야기를 구

성하여 산출하는 이야기 구성 검사와, 검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를 듣고 아동이 이를 기억하여 산출하는 이야기 회상 검사가 순차

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검사자는 순차적으로 나열된 6개의 그림을 한 화면에 보여

주고, 아동이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산출하게 하였다. 아동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산출하기 전 그림을 살펴볼 수 있게 충분한 시

간을 갖게 하고, 그림의 내용을 빠짐없이 말해주기를 지시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이 산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응’, ‘그래’와 같은 

중립적인 반응만을 제공하였으며, 아동이 이야기 구성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지침을 참고하여 제

한적인 촉진만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야기 구성 검사가 완료된 후 검사자는 동일한 그림 자료를 사

용하여, 아동에게 그림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사전에 정해진 이야기

의 스크립트를 들려주었다. 아동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스크립트

를 듣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이상 스크립트는 1회만 들려주었으며, 스

크립트를 들려준 직후 아동에게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다시 말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사자

는 아동이 산출하는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면서 아동이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 시 사전에 정해진 지침대

로 중립적인 반응만을 제공하였다. 

두 가지 이야기 과제에서 아동들이 산출한 이야기는 모두 분석 

및 신뢰도 검토를 위하여 녹음하였다. 본 검사에서 사용한 이야기 

그림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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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세 가지 작업기억 과제는 각 아동들이 정반응한 문항을 과제의 

총점으로 나누어 정반응률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이야기 과제는 아동들의 언어학적 비유창성 분석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1)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연구자 2명이 사전에 훈련받은 방법으로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를 전사하였으며, (2) Navarro-Ruiz와 Rallo-

Fabra (2001)가 제시한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분류를 참고하여 총 4

개의 유형으로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분류하고, 유형별 언어학적 비

유창성의 빈도 및 총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3)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나타나지 않은 총 어절 수를 측정하고, 언어

학적 비유창성 빈도를 총 어절 수로 나누어 이 값에 100을 곱하여 

100어절 당 언어학적 비유창성 빈도를 산출하였다. 언어학적 비유

창성의 유형 및 분석 기준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 외에 언어병리학과 박

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1인을 제 2

분석자로 선정하여 각 과제의 채점 기준, 그리고 이야기 과제의 전

사 및 언어학적 비유창성 유형과 빈도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데이

터 중 3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작

업 기억 측정 과제에 대한 분석자 간 신뢰도는 98.8%, 전사 내용에 

대한 분석자 간 신뢰도는 96.7%, 언어학적 비유창성 유형 및 빈도에 

대한 분석자 간 신뢰도는 94.6%로 나타났다. 전사 및 분석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합의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먼저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언어학적 비

유창성 빈도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으며, 각 집단 내에서 이야기 구성 및 산출 과제 간 언어학적 비유

창성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

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비유창성 빈도를 설명하는 작업기억 요인

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

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각 집단이 이야기 구성 및 회상 과제에서 산출한 어절 수 및 

언어학적 비유창성 차이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아동들이 두 가지 이

야기 산출 과제 간 산출한 어절 수 및 언어학적 비유창성 유형과 빈

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한 어절 수, 100어절 당 

각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빈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대응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의 경우 두 가지 이야기 산출 

과제 간 산출한 어절 수(t19 =7.470, p< .001), 100어절 당 수정 비율

(t19 =2.358, p= .029)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00어절 당 간투

사 빈도, 100어절 당 반복 빈도, 100어절 당 휴지 빈도, 100어절 당 

전체 언어학적 비유창성 빈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5) (Table 3). 즉,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의 경우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하여 산출하는 과제보다 이야기를 듣고 회상 산출하

는 과제에서 아동들이 더 많은 어절 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산출할 때에 비해 이야기를 회상 산출하는 경우 

수정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aze types and definitions

Maze type Description

Fillers Vocalizations that occur at the beginning of utterances or between 
words 

Repetitions Repetitions of sound, part-word, whole-word, or phrase
Revisions Correction of word choice, grammatical, or phonological errors
Pauses Break of more than 1s in the middle of an utterance 

Table 3. Paired t-test for VD group in each task of story generation and story retell

Task type Story generation Story retell t p

Total number of words 42.35 (14.25) 63.10 (19.23) 7.470 < .001
Fillers 9.15 (9.09) 9.91 (9.65) .520 .609
Repetitions 4.38 (5.94) 5.51 (4.66) 1.221 .237
Revisions 4.22 (3.42) 6.00 (3.88) 2.358 .029
Pauses 3.62 (4.91) 2.69 (2.91) .911 .374
Total maze 21.37 (15.53) 24.11 (14.25) 1.070 .29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tes of maze is presented as the number of mazes per 100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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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동 집단의 경우 두 가지 이야기 산출 과제 간 산출한 어절 

수(t28 =5.899, p< .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즉, 일반 아동 집단의 경우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하여 산출하는 과

제보다 이야기를 듣고 회상 산출하는 과제에서 아동들이 더 많은 

어절 수를 산출하였으며, 두 가지 이야기 산출 과제 간 언어학적 비

유창성의 빈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야기 구성 및 회상 과제에서 집단 간 산출한 어절 수 및 

언어학적 비유창성 차이

두 가지 이야기 산출 과제에서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maze 유형 및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한 어절 수, 100어절 당 각 maze의 빈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야기 구성 과제에서 집단 간 산출한 어절 수(t47 =  

2.346, p= .023), 100어절 당 휴지 비율(t47 =2.193, p= .038)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00어절 당 간투사 빈도, 100어절 당 반복 빈

도, 100어절 당 수정 빈도, 100어절 당 휴지 빈도, 100어절 당 전체 

언어학적 비유창성 빈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Table 5). 즉,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하여 산출하는 과제에

서 일반 아동 집단이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어절 

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때 휴지의 빈도가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회상 과제의 경우, 집단 간 산출한 어절 수(t47 =2.686, p=  

.010), 100어절 당 간투사 빈도(t47 =2.063, p= .045), 100어절 당 휴

지 빈도(t47 =2.908, p= .008), 100어절 당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총 

빈도(t47 =2.728, p= .01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00어절 당 

반복 빈도, 100어절 당 수정 빈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Table 6). 즉, 검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회

상하여 산출하는 과제에서 일반 아동 집단이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어절 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때 간투사, 휴지, 

그리고 전체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빈도가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구성 및 회상 과제에서 각 집단의 언어학적 비유창성 

빈도를 설명하는 언어 및 작업기억 요인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아동들이 두 가지 이

야기 산출 과제에서 산출한 언어학적 비유창성 총 빈도를 설명하

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수용 어휘력과 표현 어휘력, 

세 가지 작업기억 과제 수행력을 예측변인으로, 100어절 당 산출한 

언어학적 비유창성 총 빈도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00으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잔차분석 결과 

Durbin-Watson 값이 1.360-2.137로 잔차의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야기 구성 과제의 경우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은 100어절 당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총 빈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언어 및 작업기

억 요인이 없었으며, 일반 아동 집단의 경우 표현 어휘력이 아동들

의 100어절 당 언어학적 비유창성 총 빈도의 분산을 약 42.6% 유의

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426, F(1,27) =20.00, p< .001). 

Table 6. Independent samples t-test for story recall task

Group VD (N= 20) TD (N= 29) t p

Total number of words 63.10 (19.23) 77.90 (18.76) 2.686 .010
Fillers 9.91 (9.65) 5.08 (6.76) 2.063 .045
Repetitions 5.51 (4.66) 3.55 (3.18) 1.751 .086
Revisions 6.00 (3.88) 4.97 (3.27) 1.005 .320
Pauses 2.69 (2.91) .70 (1.13) 2.908 .008
Total maze 24.11 (14.25) 14.30 (8.96) 2.728 .01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tes of maze is presented as the number of mazes per 100 words.
VD=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4. Paired t-test for TD group in each task of story generation and story 
retell

Task type Story 
generation Story retell t p

Total number of words 53.28 (17.12) 77.90 (18.76) 5.899 < .001
Fillers 6.52 (7.77) 5.08 (6.76) 1.233 .228
Repetitions 3.63 (4.80) 3.55 (3.18) .105 .917
Revisions 4.53 (3.82) 4.97 (3.27) .624 .538
Pauses 1.05 (2.26) .70 (1.13) .897 .377
Total maze 15.72 (11.14) 14.30 (8.96) .871 .39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tes of maze is presented as the number of mazes per 100 words.

Table 5. Independent samples t-test for story generation task

Group VD (N= 20) TD (N= 29) t p

Total number of words 42.35 (14.25) 53.28 (17.12) 2.346 .023
Fillers 9.15 (9.09) 6.52 (7.77) 1.090 .281
Repetitions 4.38 (5.94) 3.63 (4.80) .489 .627
Revisions 4.22 (3.42) 4.53 (3.82) .294 .770
Pauses 3.62 (4.91) 1.05 (2.26) 2.193 .038
Total maze 21.37 (15.53) 15.72 (11.14) 1.486 .14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tes of maze is presented as the number of mazes per 100 words.
VD=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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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이야기 회상 과제의 경우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의 100어절 당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총 빈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R2 = .301, F(1,18) =7.734, p=  

.012).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력은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

의 100어절 당 언어학적 비유창성 총 빈도의 분산을 약 30.1%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일반 아동 집단의 경우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100어절 당 언어학

적 비유창성의 총 빈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수용 어휘력인 

것으로 나타났다(R2 = .247, F(1,27) =8.861, p= .006). 수용 어휘력 점

수는 일반 아동 집단의 100어절 당 언어학적 비유창성 총 빈도의 

분산을 약 2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Ta-

ble 9에 제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구성하

기 및 회상하기의 두 가지 이야기 산출 과제에서 나타나는 언어학

적 비유창성 빈도 및 유형을 분석하고, 아동들의 언어학적 비유창

성을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과제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비유창성 차이를 검토하기 위

하여 그림을 보고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산출하는 과제와 검

사자가 이야기를 들려준 후 이를 회상 산출하는 과제에서 나타나

는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비교한 결과, 산출한 총 어절 수의 측면에

서는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모두 이야기 회상 

산출 과제에서 더 많은 양의 발화를 산출하였다. 이야기 회상 과제

의 경우, 아동들이 이야기 구성 과제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산출한 

후 검사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들려주고 나서 다시 이야기

를 산출하게 하였으므로, 아동들이 산출한 담화의 발화 수가 증가

하는 것은 예측된 결과였으며,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Gil-

lam & Pearson, 2004; Merritt & Liles, 1989; Westerveld & Gillon, 

2010).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그림 자극에 대한 이야기를 검사자가 

들려줌으로써 연구 참여 아동들에게 연습 효과가 발생하여 나타

난 결과일 수 있으나, 어휘발달지연 아동도 또래 일반 아동들과 마

찬가지로 성인의 구어 자극을 통해 보다 긴 담화를 산출할 수 있음

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일반 아동 집단은 모든 언어학적 비유창성 유형에서 100어

절 당 나타난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빈도가 두 이야기 산출 과제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의 경

우에는 이야기를 회상 산출하는 과제에서 100어절 당 나타난 수정

의 빈도가 높아졌다. 즉,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은 동일한 그림을 

보고 검사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회상하여 산출할 때, 이야기 담화

를 만들어내면서 직전에 산출한 어휘를 수정하거나 구문을 수정하

는 빈도의 비율이 높아졌다. 두 집단 모두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산

출하는 담화의 길이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동 집단에서

는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어휘발달

지연 아동 집단은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빈도가 높아진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아동의 경우 동일한 이야기문법 구조의 담화를 산출

할 때에는 추가되는 세부적인 정보와 담화의 길이 증가가 유창한 

말을 계획하고 산출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장의 길이와 구문 복잡성이 

증가할 때 비유창성의 빈도도 증가함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지 않으며(Rispoli, 2003; Shin & Kwon, 1997; Shriberg, 1996; Stark-

weather, 1987; Wagner et al., 2000) 아동의 언어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비유창성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지지한다(DeJoy & Gregory, 1985; Haynes & Hood, 

1977; Yairi, 198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회상 산출 과제와 

이야기 구성 과제를 동일한 자극물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함

으로써 이야기 회상 과제 수행 시 일종의 시험 효과(testing effect)

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아동들은 스스로 

Table 7. A significant variable for the number of mazes per 100 words in story generation task

Variable Unstandardized ß SE Standardized ß t R2 F p
Expressive vocabulary .389 .087 .652 4.472 .426 20.000 < .001

Table 8. A significant variable for the number of mazes per 100 words in story retelling task

Variable Unstandardized ß SE Standardized ß t R2 F p
Non-word repetition .497 .179 .548 2.781 .301 7.734 .012

Table 9. A significant variable for the number of mazes per 100 words in story retelling task of TD group

Variable Unstandardized ß SE Standardized ß t R2 F p
Receptive vocabulary .248 .083 .497 2.977 .247 8.861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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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구성하여 산출한 후 검사자가 들려준 보다 완결된 이야기 

담화를 다시 회상하여 산출할 때, 이야기의 주요 요소에 이미 노출

된 상태이므로 이야기를 산출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적인 부담이 적

었을 수 있으며, 또는 본인이 이미 산출한 이야기 담화를 크게 변경

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야기 회상 과제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야기 구성 과제와 이야기 회상 과제를 서

로 다른 자극물을 사용하여 아동들의 언어학적 비유창성 양상을 

측정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은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담화의 

길이 및 아동들이 산출한 발화에서 수정이 나타난 비율이 높아졌

는데, 이는 어휘발달지연 아동들이 검사자로부터 들은 정보들을 

기억하면서 본인들이 산출한 이야기 담화의 내용과 형식을 보완할 

때 특히 수정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휘

발달지연 아동들의 경우 이야기 회상 산출 시 언어학적 비유창성 

유형 중 간투사와 반복, 휴지의 발생 비율에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본인이 산출한 발화의 내용과 형식을 더욱 빈번하게 수정하는 언어

적 비유창성이 발생하였다. 이는 어휘발달지연 아동들이 직전에 들

은 내용을 기억하여 이야기 담화를 구성하고 산출할 때 의미적·구

문적으로 완전한 담화를 유창하게 만들어내는 데에 어려움을 보

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발화를 멈추거나 의미 없

는 발화로 담화를 채우기보다는 실시간으로 본인의 발화를 모니터

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발화를 수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초등학교 1-4학년의 아동

들임을 고려할 때, 아동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간투사, 휴지와 같

은 시간을 벌기 위한 언어학적 비유창성보다 수정과 같이 본인의 

발화를 모니터링하고 고치는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높아짐을 밝힌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Rispoli, Hadley, & 

Holt, 2008). 또한, Navarro-Ruiz와 Rallo-Fabra (2001)는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자기 발화를 수정하는 언어학적 비

유창성의 경우 발화를 조직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으나, 일종의 상위언어적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수정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어휘발달지연 

아동들은 또래 아동들에 비해 동일한 과제 수행 시 수정의 빈도가 

낮고, 발화자가 탐지하지 못한 언어적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난다. 어

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이 이야기 회상 산출 과제에서 수정 발생 비

율이 높아진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아동들이 이야기를 회상 산출

할 때 본인의 발화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 어휘발달지연 아동들에게 언어적 

자극물들을 들려주고 회상 산출하게 하는 연습이 스스로의 발화

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언어학

적 비유창성 유형 및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두 가

지 이야기 산출 과제에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그림을 

보고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산출하는 과제에서 일반 아동 집

단이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어절 수를 산출하였

으며,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유형 중에서는 휴지의 발생 비율이 어

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에게서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그림들을 보고 이야기에 나타난 에피소드들을 파악하여 

적절한 어휘와 구문으로 구조화하여 구어로 산출하는 과제 수행 

시 아동들의 어휘력을 비롯한 표현언어 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므로(Paul, Hernandez, Taylor, & Johnson, 1996; Paul & Smith, 

1993),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의 발화가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적

을 것임은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 두 집단이 

산출한 발화에 나타난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검토해보았을 때 어휘

발달지연 아동들의 경우 문장 사이 또는 낱말 사이에서의 휴지의 

발생 비율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높았는데, 간투사가 담화 수준에

서 발화를 계획하고 구조화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언어학적 비유

창성인 반면 휴지는 발화 산출 시 문법적 또는 음운론적 어려움을 

반영한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Fraundorf & Watson, 2008), 어

휘발달지연 아동들이 스스로 이야기 담화를 계획하고 산출할 때 

아동들이 가진 형태론적·음운론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 구성 과제에서 나타나는 어휘발달

지연 아동들의 언어학적 비유창성은 반복과 같이 발화를 이미 산

출하고 있는 도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발화를 계획하는 단계

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raundorf et al., 2013). 

검사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회상하여 산출하는 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아동 집단이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어절 수를 산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야기 회상 산

출 시에도 아동들의 언어 능력이 발화의 양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다만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나타난 집단 간 언어학적 비유

창성의 차이가 이야기 구성 과제와는 달라졌는데, 이야기의 내용

을 기억하여 다시 산출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은 간투사, 반복, 수정, 휴지의 4가지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나

타난 합계의 비율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이 중 간투사

와 휴지의 경우에는 그 발생 비율이 집단 간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

났다. 다시 말해, 검사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본인이 산

출했던 이야기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재구성하여 산출할 때 어

휘발달지연 아동들의 발화에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더 많이 발생하

였으며, 특히 간투사와 휴지의 발생 비율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투사와 휴지는 아직 실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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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발화 산출의 어려움을 반영하며, 반복과 수정은 실행된 발화

의 즉각적인 어려움을 반영한다(Fraundorf et al., 2013). 즉, 간투사

와 휴지는 다른 두 언어학적 비유창성과 달리 이미 산출한 발화에

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문장을 시작

하기 전,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 낱말과 낱말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어휘발달지연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이

야기 회상 산출 시 발화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적절한 어휘를 찾아 

개념을 조직화하고 이를 음운론적·형태론적으로 적절한 구문으로 

산출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데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산출 과제에서 나타나는 아동들의 총 언어

학적 비유창성 비율을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수용 및 표현 어휘력과 음운작업기억, 시공간적 작업기억, 그리고 

일화적 완충기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일반 아동 집단의 경우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해내

는 과제에서는 아동들의 표현 어휘력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여 

다시 산출하는 과제에서는 아동들의 수용 어휘력이 유의한 설명력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현 어휘력이 높은 아동들일수록 이

야기를 스스로 구성하여 산출할 때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발생 비

율이 낮았으며, 수용 어휘력이 높은 아동들일수록 검사자가 들려

준 이야기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산출할 때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발생 비율이 낮았다. 두 가지 이야기 과제의 

설명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자극물

을 사용한 이야기 산출 과제임에도 과제 수행 시 아동들이 활용하

는 기저의 언어 능력이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

펴보면, 제시된 일련의 그림을 보고 그림에 나타나 있는 에피소드

를 스스로 조직화하여 구어로 산출하거나, 또는 보다 완성도 높은 

구조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재구조화하여 산출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일반 아동들은 순간적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조작하는 

데 필요한 작업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구어 

산출의 유창성에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일반 아동 집단의 경우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많을수록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구성할 때 보다 유창한 담화를 산출하였

으며, 타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이를 회상하여 다시 말하는 경

우에는 수용 어휘의 양이 많을수록 더욱 유창한 담화를 산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1-4학년 아동들의 수

용 및 표현 어휘력이 아동들의 유창한 담화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 산출 과제 수행 시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의 총 언어학

적 비유창성 비율을 설명하는 요인은 일반 아동 집단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야기 구성 과제의 경우 유의한 설명 요인이 없었으

며, 이야기 회상 과제는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력이 아동들

의 총 언어학적 비유창성 비율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검사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여 다시 산출하는 과제

를 수행할 때,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가 측정하는 음운작업기억

이 높을수록 아동들의 발화에서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적게 발생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휘발달지연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

과는 달리, 이야기 담화를 산출할 때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의

미론적 정보보다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음운 정보를 처리하는 작

업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하는데, 작업기억과 같은 기저의 

인지 능력이 아동들의 발화의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야기 회

상 과제에서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어휘발달지연 아동들의 경우

에도 일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구성할 때와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회상하여 말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인지 능

력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타인이 구어로 들려준 이야기 담화를 듣

고 기억하여 산출할 때 어휘발달지연 아동들은 음운 단계에서의 

정보처리 능력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휘발달지

연 아동들의 구어 유창성 증진을 목표로 한 중재 시 아동들의 음

운론적 작업기억 능력 촉진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일

반 아동들의 경우 어휘력이 유창한 담화의 유의한 설명 요인이었음

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어휘발달지연 아동들의 어휘력 향상을 

목표로 한 중재도 이들 아동들의 유창한 담화 산출에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4학년의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

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산출 시 아동들의 담화 유창성을 비교 검토

하였으며, 그 결과 어휘발달지연 아동들의 경우 일반 아동들에 비

해 유의하게 적은 수의 발화를 산출하고 또한 발화에 나타나는 언

어학적 비유창성의 빈도와 유형도 일반 아동들과는 다름을 밝혔

다. 본 연구의 결과 두 집단의 담화 유창성을 설명하는 요인도 집단 

및 이야기 과제 유형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 어휘발달지

연 아동의 이야기 담화 유창성 증진을 목표로 한 중재 시 아동들의 

언어 및 기저 인지 요인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야기 담화 산출 시 나타나는 언

어학적 비유창성을 분석하고, 특히 아동들의 작업기억 능력을 직

접 측정하여 언어학적 비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기억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실험 집단 20

명, 통제 집단 29명으로 충분히 크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

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아동들로 

범위가 다소 넓은 점도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년별 연

구 대상자의 수를 확충한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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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Narrative Task 

[Picture Stimuli]

 

[Script]

1. 어느 날, 장난꾸러기 고양이가 들판에서 놀다가, 덤불에 내려앉은 노란 나비를 봤어요.

2. 고양이는 나비를 잡으려고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때 멀리서 낚싯대와 양동이, 그리고 공을 든 소년이 낚시를 마치고 걸어오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3. �하지만 고양이는 나비를 놓쳐버려서 나비는 날아가버렸죠. 그런데다가 고양이는 덤불 가시에 찔려서 아프기까지 했죠. 고양이는 신경질이 났어요. 소년은 고양이가 
덤불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공을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4. �소년이 떨어뜨린 공은 데굴데굴 굴러 가서 물 속에 빠져버렸어요. “안돼, 내 공이 저기 빠졌잖아!” 소년은 공을 잃어버릴까 봐 속상했어요. 상심한 소년이 공에 정신
을 빼앗긴 사이, 고양이가 소년의 양동이에 생선이 가득 든 것을 보았어요.

5. �고양이는 좋아하는 생선을 먹으려고 양동이로 다가갔어요. 소년은 그것도 모르고 공을 꺼낼 궁리를 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러고는 낚싯대로 공을 물 
밖으로 꺼내려고 했죠.

6. 소년은 공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을 성공했어요. 소년은 공을 되찾아서 행복해졌어요. 고양이도 맛있는 생선을 배불리 먹어서 기뻤다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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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령기 언어발달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언어학적 비유창성 특성과 작업기억과의 관계

정하은·김신영·임동선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이야기 담화 산출 시 나타나는 언어적 비유창성 유형과 빈도를 분석하고, 아동들의 비유창한 발화를 설명하

는 언어 및 인지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 49명(어휘발달지연 아동 20명, 일반 아동 

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야기 산출 과제(구성 및 회상)를 실시하였으며, 과제 수행에서 나타난 비유창성을 분석하였다. 언어학적 비

유창성은 간투사, 반복, 수정, 휴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총 어절 수와 100어절 당 나타난 비유창성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인지 요인으로서 작업기억은 음운루프, 시공간 잡기장, 일화적 완충기 세 가지 영역을 측정하였다. 결과: 과제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이야기 구성 과제보다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더 많은 어절을 산출하였으며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이야기 회상 시 수정 발

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 비유창성 양상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야기 구성 시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휴지 발생 비율이 더 

높았으며, 회상 시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간투사, 휴지, 전체 비유창성 발생 비율을 보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 이

야기 구성 과제에서 표현어휘력이 비유창성의 설명 요인이었고, 회상 과제에서 수용어휘력이 비유창성의 설명 요인이었다. 어휘발달지

연 아동 집단은 음운작업기억이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이야기 산출 과제에서 집단 간 비유창성의 유형과 빈도

에 차이를 보였으며 각 집단의 비유창성을 설명하는 요인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의 유창한 발화를 목표로 한 중재 

시 아동들이 갖고 있는 어휘력 및 작업기억 능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비유창성, 작업기억, 학령기, 이야기

본 연구는 202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R1A2C100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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